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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

이유진은 꿈결 같은 몽환적인 세계를 그린다. 현실의 제약에 
방해받지 않는 강렬한 색, 과감한 붓 터치, 파격적인 구도가 
특징이다. 그는 동양과 서양, 과거와 현재, 개인과 집단의 양가성을 
자유로이 교차한다. 1980년 강릉에서 태어난 작가는 세종대에서 
한국화를 배우던 중, 정형화된 교육 시스템에 답답함을 느끼고 
중퇴했다. 이후 유럽의 여러 나라를 여행하다가 독일 문화에 
매력을 느끼고 뮌헨아트아카데미에 입학해 군터 펄그를 사사했다. 
특히 펄그가 제안한 주제인 ‘배경’은 이유진 예술의 중심 개념으로 
발전해 갔다. 이때의 배경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 하나는 
작품의 형식적 배경이다. 이유진은 그림에서 상징적인 요소를 
전경과 후경, 내부와 외부의 대비를 고려해 구성한다. 배경의 
디테일을 의도적으로 생략해 ‘여백의 미’를 추구하고, 사색을 위한 
공간으로 비워둔다. 또 다른 하나는 작가의 성장 배경이다. 그는 
타지에서 활동하면서 내면으로 더 깊이 파고들었다. 고국에서 
흡수한 감성과 오랜 시간 접해온 수많은 바깥의 영향, 그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아슬아슬한 외줄 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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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ack Rabbit> 캔버스에 유채, 아크릴릭, 오일 파스텔 190×240cm 2023

이유진은 그가 피부로 겪은 다양한 문화를 결합해 에너지 넘치는 
화면을 완성한다. 동양 전통과 유럽 회화 방법의 만남이다. 
동도서기(qS•h)! “내가 한국에서 자란 배경은 삶의 태피스트리에 
짜인 다양한 문화적 가닥과 얽혀있는 역동적인 힘이다. 나는 
서로 다른 세계를 연결하고, 개인적이면서도 보편적인 서사가 
풍부한 몽환적인 예술을 창조한다. 내 목표는 정체성의 복잡한 
레이어를 시각 언어에 담아내는 것이다.” 오는 3월 우손갤러리는 
아트바젤 홍콩에서 이유진의 회화작품 2점을 공개한다. 또한 올해 
갤러리에서도 개인전이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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